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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 보스톤 주택시장이 코로나바이러

스 사태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독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은 물론 매물마저

드문 반면 콘도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협회(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s)가 22일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4.5% 오른 $679,075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콘도 가격은 4.4%

하락한 $592,500였다. 

이 같은 현상은 구매자들이 점차 교외의

공간이 넓은 주택을 선호하는 것을 반영해

단독주택은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반면, 고

가의 콘도는 구매자가 적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첫주택 구입자

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아

이제는 경제와 보건, 의료 결합한 팬데노믹스 시대

보스톤일대 주택가격 또 상승
콘도 가격은 하향세 

코로나바이러스로 단독주택 선호 늘어
콘도 매물은 폭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

앞으로 세계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가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제만으로는 안되며

경제와 보건, 의료가 융합된 팬데노믹스의

시대가 됐다”

라셀 및 노스쇼어 대학에 재임중인 한인

경제학자 한문수 교수는 7월 11일 토요일 저

녁 8시 줌으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보스턴지역협의회가 주최한 경제 강연회

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 경제는 위기인가 한반도 평화정착

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문수 교수는 “백신의 개발 없이는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기는 어렵다”면서 “

세계 경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여부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회복과 침체를 반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먼저 현재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각종 지표를 통해 진단

했다. 미시간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72.3

으로 2008년 대불황 때의 64.21보다 나은 것

같지만 낙폭은 과거보다 ▶▶5면으로 계속

한교수 평통 강연 "2차 팬데믹시 경제회복 더 오래 걸릴 것"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선진국 기준 바뀌어, 한국 선진국 진입  

11일 토요일 저녁 온라인 줌을 통해 개최된 보스톤 평통의 한문수 교수 초청 경제 강연. 온라인 강의로는 드물게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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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4회 통일 골든벨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도윤

평통 부회장, 편집부 =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는 통일문제 퀴즈대회인

제4회 통일골든벨 행사를 8월 29

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올해 골든벨 대회는 온라인 줌

(Zoom)으로 개최되는 특이한 퀴

즈대회가 될 전망이다. 초, 중, 고

교생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이

해를 넓히고, 관심을 높이고자 오

픈북(Open book)방식으로, 한글

과 영어를 동시에 사용해 진행하

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개

최되는 특이한 대회 인만큼 대면

대회보다 더 푸짐한 상품이 준비

되어 있다. 보스톤 평통은 “올해

로 4회를 맞는 이번 통일골든벨

대회에는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

도와 열정을 인정 고 격려해 주고

자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고 밝혔다.  

대상 1명은 $400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고학년, 저학년으로

나뉘어 시상되며 3명에게 각 $200

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2명을 선

발해, $100씩 지급하며 장려상에

는 5명을 선발, $50씩 수여한다.

선발된 최우수 2명은 미주 결선

에 참가하게 된다.

신청 마감은 8월 26일 수요일

까지이며,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김도윤 부회장(413-345-2861) 장

인 숙  위 원 장 (nuacgolden-

bell2010@gmail.com)에게 할 수

있다. 

예 상 문 제 집 과  신 청 서 :

https://bit.ly/nuacgolden-

bell2020   ( 신청서 마감 : 8월26일

(수)

일시: 8월29일(토) 10: 00 AM 

시간: 오전 9:00(접수) / 대회

시작 오전 10:00

장소: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51

05111041?pwd=Zkwxamd-

jOCs4eVhQQVJCaXl-

nVmVwQT09 

Meeting ID: 851 0511 1041

Passcode: 12345

문의:  김도윤 부회장 413-345-

2861 kimdo01002@gmail.com 

장인숙 위원장 nuacgold-

enbell2010@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서영애 평

통부회장, 편집부 = 미국의 묘지에

낯선 미국인의 이름이지만 태극기

가 걸려 있다면 묘지에 묻힌 이는 한

국전 참전용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한국전 70주년이 되면서 생존한

참전용사보다 사망한 참전용사들

이 더 많아진 현실이다.죽음 이후에

도 고마움과 추모의 메시지를 전달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

선우)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

의회(회장 한선우)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7월 27일 월요일 아

침 7:30분에 로웰(Lowell)에 위치한

웨스트론묘지(Westlawn Ceme-

tery)에서 참전용사 묘지 태극기 달

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 행사에는 보스톤 평통위원들

과 그레이터로웰베테랑카운슬

(Greater Lowell Veterans Council,

GLVC), 드래컷베테랑오피스

(Dracut Veterans Office, DVO)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보스톤 평통

서영애 부회장과 신영 여성분과 위

원장은 GLVC와 DVO자원봉사자

들과 10주에 거쳐 10곳의 묘지를 방

문해 작고한 한국참전용사들의 명

단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서영애

부회장은 “돌보는 이 없이 흙속에

파묻혀 있는 비석도 있어 묻혀있는

비석을 찾아내어 청소하면서 마음

이 짠해온다” 라고 전했다. 신영

위원장은 기록을 남기는 사진을 찍

으며 함께 돕고 있다.

이렇게 해서 평통은 237명의 명단

과 사진기록을 모았다. 이 기록은

몇 명의 한국 참전용사가 각 묘지에

안장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묘

지관리사무실과 타운에 전달, 문서

기록에도 남길 계획이다. 

보스톤 평통이 진행하는 한국전

쟁참전용사 묘에 태극기 달기 프로

젝트는 GLVC와 DVO를 통해 참

전용사들에게도 알려졌으며 많은

참전용사들의 감사전화와 문의를

받고 있다. 

보스톤 평통의 활동은 한국참전

용사 가족들을 위로하고 한국에 대

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서영애 부회장은 “태극기

달기 운동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을 위해 싸워주신 분들, 평화를 위

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해준 고마움의 메시지

”라고 밝혔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묘지에 태극기 달기
참전용사들 감사 전화, 문의도 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선우)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7월 27일 월요일 아침
7:30분에 로웰(Lowell)에 위치한 웨스트론묘지(Westlawn Cemetery)에서 참전용사 묘지 태극기 달기 프로
젝트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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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온라인 수업 대비한 교사연수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뉴잉글랜드지역협의

회(회장 남일)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

을 대비해 교사연수회를 줌(Zoom)

으로 7월 25일, 8월 1일 토요일 개최

한다. 

이번 연수회는 “학습자를 돕는

미래 교육 설계(부제: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하는 슬기로운 교사 양성)”

라는 주제로 25일 9시부터 오후 2시

40까지, 8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양일간 개최된다. 

연수회 전체 강연은 고든칼리지

에 재직중인 안성호 교수가 <세계

관과 초문화 정체성  (Transcultural

Identity)'>주제로 25일 9시 20분부

터 50분까지 30분간 강연한다. 

이어 커니프초등학교(Cunniff

Elementary School)에서 교사로 재

직중인 제니퍼박(Jeniffer Park) 교

사의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학급

운영과 온라인 수업>을 비롯 총 9개

의 분반 강연이 25일, 1일 양일간에

거쳐 진행된다. 

남일 협의회장은 “코로나바이

러스 사태로 인해 가을학기의 대면

수업이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상태

이므로 온라인 강연 대비를 초점으

로 이번 가을 교사연수회를 준비했

다”며 “줌 등을 활용하는 기초적

인 방법에서부터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법 등까지 다양한 내용이 준비

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밝혔다. 

가을 교사연수회에 참가를 원하

는 한국학교 교사들은 남일 협의회

장

(KoreanSchool.NE@gmail.com)

에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강연 진행 내용은 본지

29페이지 광고 또는 보스톤코리아

닷 컴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슬기로운 교사 양성 

재미한국학교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일)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가을 학기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 교사연수회를 줌(Zoom)으로 7월 25일, 8월 1일 토
요일 개최한다

파트에서 벗어나 교외주택을 구

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운타운 콘도시장의 주요

고객이던 외국 구매자들과 자녀

를 떠나 보낸 노년 부부 구매자들

은 점차 줄고 있다. 

가격과는 달리 매물은 단독주

택과 콘도 모두 줄었다. 6월 매물

은 약 25년만에 가장 적은 물량을

기록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매물이 큰 폭으로 줄었다. 낮은 이

자율과 주택공급량의 저하는 경

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격

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제이슨 젤

GBAR회장은 밝혔다. 

“특히 중저가 단독주택은 극

단적으로 수요가 많고 공급물량

이 적어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거세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거래

가 거의 없어도 가격이 낮아질 기

미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주택을 시

장에 내놓으려는 매도자들의 의

욕을 부추길지는 아직 의문이다. 

팬데믹 기간동안 주택매매를

잠시 중단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서 보스톤의 주택시장은 지난 봄

부터 계속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단독주택 매물은 지난해에 비해

2.4% 만 늘었고, 콘도 매물은 무려

20%가 늘었다. 

젤 회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은 구매자가 없어서가 아

니었다. 올 여름은 다른 어느 때보

다 많은 수요와 매물의 유입으로

바빴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보스톤일대 주택가격 또 상승, 콘도 가격은 하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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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서 치열한 논쟁 중인 경찰개혁법안 무엇이 담겼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상원이 경찰법안을 통과

시킨지 1주일 후 주 하원은 자체 경

찰개혁법안을 본회의에 20일 상정

했다.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과 민

주당 하원중진들은 22일 표결방침

이었지만 217개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지면서 23일에

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했다. 

하원 세입위는 19일 일요일 밤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세입위 안

은 경찰의 한정면책특권을 비롯한

주요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20일 이 법안을 본회에 상정했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하

원 조정위에서 두법안의 차이를 조

정하게 된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 회

기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양원은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경찰개혁법

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양원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회

기를 연장해 계속 협상할 수도 있지

만 과거의 경우 거의 회기를 넘기지

않았었으며 이번에도 31일 전에 결

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스톤

주요 언론들은 예측했다. 

지난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깔려 사

망하면서 촉발된 인종차별반대 운

동은 경찰은 물론 사회 전반의 체계

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하

원 경찰개혁법은 이 같은 시대적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주내 주요타운 경찰 수뇌

들은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하원의

개혁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

견을 제기했다. 또한 주내 경찰 노조

들도 의회의 개혁입법안에 대해 강

력한 반대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하원내 블랙

및 라티노 코커스가 우선적으로 요

구했던 5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핵심 쟁점내용이

다. 

경찰 인증제 도입 

이는 찰리베이커 주지사와 하원

지도부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

진 안이다. 법안은 독립된 매사추세

츠 경찰표준훈련위원회(indepen-

dent Massachusetts Police Stan-

dards and Training Commission,

POST)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 위원

회는 매 3년마다 경찰 면허증(인증)

을 갱신하며 과잉폭력, 차별, 유죄확

정, 목격자 위협, 위조 근무시간표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 인증을 취

소할 수 있게 된다.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지사

와 검찰총장이 각각 2명씩 선정한다

. 나머지 3명는 연합으로 임명하며

매사추세츠경찰관정책그룹의 회장

과 매사추세츠 경찰연합이 제출한 3

명 중 1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위원회를 매사추세츠 인

종별 성별 인구구성 비율에 맞춰 조

직하도록 명문화 했다. 

이 위원회의 구조는 상원과는 약

간 다르다. 상원은 공공안전행정청

(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

산하에 주지사의 임명에 의해 14인

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있다. 하원

본회의에서 수정없이 통과되는 경

우 상원과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

다. 

경찰 면책권의 제한 

경찰의 권력남용의 원인으로 지

적되어 왔던 한정 면책권(qualified

immunity)에 대해서도 하원은 상원

과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찰 노조는 경찰들의 면책권의

변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러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어

야나 프레슬리 하원의원 등은 강력

하게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

다. 경찰들은 경찰과 가족을 소송으

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개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경찰 인증서 발급하는 표준훈련위(POST) 발족 
경찰 한정면책권 제한, 인증 못받으면 면책권 없어 
경찰 무력 사용 엄격한 제한, 다른 방법 없을 때만 

▶▶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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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진영에서는 경찰의 책임을 묻는

데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의 개혁법안은 면책권을 제

한할 수 있다고 적었다. 만약 경찰

관이 자신들의 행동이 법을 위반했

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

는 경우에는 경찰들에게 민사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면

책권은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명

확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해 실제적

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하기가 바늘

구멍처럼 좁았었다. 

하원 예결위를 통과한 하원법안

은 면책권을 경찰 면허권과 연결시

켰다. 경찰이 위원회로부터 면허

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바로 면책

권도 상실하게 된다. 

과잉폭력 방지 및 경찰 무기사용

규제

하원 법안은 법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얼굴인식 소프트

웨어나 다른 생체 감시자료를 법

집행기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차량등록국(Registry

of Motor Vehicles)은 영장을 대동

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색을

진행하거나 면허 발급 등 위해 이

같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했다. 

경찰의 목조르기 또한 금지된다.

도주차량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중의 안전을 보호

할 다른 선택지가 없거나 다른 약

화된 전술을 사용해서 실패했을 때

가 아닌 이상 경찰은 상대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 최루가스, 고무총탄

, 경찰견 등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강제 진입영장의 사용도 제한된

다. 의회는 시민들의 편견없는 경

찰행동을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만

들었으며, 경찰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다른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하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경찰과 나눌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을 가했다. 학생의 이

민신분, 종교, 민족, 거주지, 갱가입

여부 등은 특별한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학

교 경찰의 경우 훈련 및 인증 의무

를 만들고 새로운 표준훈련위원회

(POST)가 학교경찰의 역할 및 학

생들과 소통에 관해 양해각서를 만

들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 경찰청장(colonel

of the State Police)을 경찰 외부 인

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hsb@bostonkorea.com

큰 수준이었다. 다만 공급측면을 볼

수 있는 제조업지수는 숫자상으로

회복세에 있었다. 

한 교수가 가장 큰 문제로 본 것은

노동시장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미국이 경제 봉쇄정책

을 단행함에 따라 완전고용보다 더

좋은 상태였던 실업률이 최대 13%

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실질적실업

율(U6)으로 파악했을 때 18%에 달

했다고 한 교수는 지적했다. 

실업률은 바로 소득의 악화와 연

관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커

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내다

봤다. 연방정부가 1차 경기부양 지

원금에 이어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려 하는 이유를 여기

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한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는 선진국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우 1인당

GDP, 인간개발지수, 기대수명, 평

균학력 등이 기준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테크놀로지 기

반의 시스템, 정부컨트롤타워의 일

관성, 방역, 안전, 문화, 정보기술

(IT), 국민의식 등으로 기준이 바뀌

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K

방역, K게임, K팝 등으로 보건과 문

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경제에 있어

서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압도적

으로 경제 충격이 적은 나라로 기록

되어 있어 깜짝 놀랬다고 밝혔다. 그

는 “코로나로 경제타격이 가장 적

은 나라, 경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될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달러를 찍어

낼 수 있는 나라이며 이는 상상할 수

도 없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이

라며 “그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나

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방 정부와 의회가 협

치를 통해 7조달러에 가까운 돈을

풀어 국민들에게 지급한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했다. 

강연 후 한 참석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풀

러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느냐고 질

문하자 한교수는 “장바구니 물가

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소비

자 물가지수는 2%가 됐으면 좋겠는

데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

다. 물가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소득

도 반으로 줄게 된다. 물론 돈을 많

이 풀면 인프레이션의 위험이 있지

만 아직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보스톤 평통의 경제학 강연에는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으

며, 평통 이승환 사무처장, 김용현

총영사 등이 참가해 축사를 전했다.

미국 전역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서

도 참여해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참

여해 관심을 보였다.

editor@bostonkorea.com

이제는 경제와 보건, 의료 결합한 팬데노믹스 시대
▶▶4면에 이어서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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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근로자, 전 직장보험 유지 선택기간 늘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실

업자들은 기존 직장보험에 가입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

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미 공영라디오(NPR)

가 20일 보도했다. 

코브라(COBRA)로 알려진 연방법에 따

르면 실직자들은 60일 동안의 기간에 같은

건강보험을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

나 올 봄에 발표된 법에 따르면 60일간의 기

간은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가 끝난 후부

터 적용된다. 

과거의 경우 60일이 지난 후 실직자들은

코브라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코

브라를 선택 즉 전 직장보험을 계속 가입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면 실직자들은 고용주

가 부담하던 금액까지 부담해야 할 뿐만 아

니라 2%의 행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처럼 값비싼 코브라 보험을

두고 볼 때 이번 선택 연장이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 코브라(COBRA)는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보통 직장 및 건강

보험을 잃고 60일간 관망하는 접근 방법을

택한다. 이 기간 동안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코브라를 선택해 밀린 보험료를 내고 계속

보험 커버리지를 받거나, 그동안 병원을 이

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까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법안 하에서는 코브라(전 직장보험

연장)를 선택까지 최소한 120일간 시간을 갖

게 된다. 따라서 굳이 아프지 않은 경우 4개

월여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또는 뇌졸중 등 코브라

보험을 선택할 시간이 없는 질환이 생길 수

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

도 있다. 

엄청난 코브라 보험료 

커먼웰스 펀드가 지난 봄 조사한 것에 따

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직자 및 일

시 해고자들 중 10%가 코브라를 선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과거 직장 보험을 유지하는 장점은 새롭

게 디덕터블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과 새로운 1차진료의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브라보험의 비용은 놀라울 정도

로 비싸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의 분석에 따

르면 48세의 한 사람은 코브라 보험을 이용

해 월 $599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만약 신규

규정에 따라 약 4개월 후 코브라 보험을 선

택하게 된다면 밀린 보험료만도 수천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고용주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구입할 수 있는 직장 보험조차 잃게

된다. 

병원이 건강보험료 대납 가능성도

코브라를 선택하는 실직자들은 나이가 들

었거나 아픈 사람들이라고 카이저패밀리재

단은 밝혔다. 이들은 심각한 질환으로 고용

주들의 전체 건강보험 비용을 높이기 때문

에 고용주들은 코브라(COBRA)를 선호하

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브라 선택시간을 늘려

주는 경우, 병원들이 무보험자 및 메디케이

드 환자 치료시 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 환

자들의 코브라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가

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부 환자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이 되지만 고용주에게는 건강보험 보험료

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캐런 폴리츠 카이저재단 연구원은 “무보

험자가 된 실직자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

원의 소셜워커가 코브라 자격이 된다며 코

브라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며 “고용주들은 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ditor@bostonkorea.com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해제 후 60일간 선택 가능 
COBRA보험에 가입하기까지 더 시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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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외국 신입생 9월 하버드 캠퍼스 등교 불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외국 출신 하버드 신입생들은

올 가을 학교 캠퍼스 등교가 불가능

해질 전망이라고 하버드 측이 21일

밝혔다. 

연방법은 외국 유학생들이 온라

인으로만 미 대학 수업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는 가운데 하버

드가 올 가을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

인으로 진행을 결정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이다. 

하버드 대학 라케시 쿠라나 학장

은 21일 미국 일반 학생 비자 규정에

따라 신입 외국학생들은 비자발급

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내 하버드 신입 학

생들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하거나 7월 31일까지 가

을학기 등록을 미룰 것인지 선택해

야 한다. 쿠라나 학장은 연기를 신청

한 학생들은 향후 복귀하는 학기에

는 기숙사 제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는 학생들이 휴학하는 경

우 기숙사 제공을 보장하지 않고 있

다. 많은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경

우 휴학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재정보조를 중단하거나 몇 학기 휴

학하는 등의 단점이 뒤따르는 것으

로 알려졌다.

7월초 하버드대학은 가을학기

40%의 학생들만 캠퍼스에 복귀하도

록 하며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

행하다고 밝혔었다. 캠퍼스에는 신

입생들과 일부 졸업반 학생들이 복

귀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집에서 온

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된다. 

국토부는 올 봄 학교들이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 수업

으로 전환했을 때 외국 학생들의 경

우 미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외

적으로 허용했었다. 트럼프 행정부

는 온라인에 등록한 외국학생들의

경우 미국 입국을 불허하겠다고 공

표했으나 반발이 거세자 곧 철회했

었다. 

쿠라나 학장은 이메일에서 외국

신입생들의 캠퍼스 복귀를 위해 온

오프라인수업을 병행하는 혼합수업

을 고려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이는 현명하

지 못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 당국은 외국학생들이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

고 추후 미 당국이 국경을 봉쇄할 경

우 발이 묶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8월 18일로 만료되는 세입

자 축출 및 주택 압류 중단법이 60

일 더 연장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1일 코

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다음달 18일 연장되는 모라토리

움(Moratorium)을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지사가 4

월 서명한 이 법안은 주지사에게

90일간 모라토리움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에 거주

하는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당분간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축

출당하거나 주택을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량의 세입자 축

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정

부에 선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

구했었다. 특히 이번 주말 7월 25

일 $600불 추가 실업혜택이 중단

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의 경우 렌

트비 또는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

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었기 때

문이다.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

들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월세 소득에 의존하는 일부 소규

모 건물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

는 “세입자들은 가능한한 렌트

비를 지급하고 주택소유자들은

모기지를 지급해주길 강력히 당

부한다”고 말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원의 그

렉 배질은 자신들도 이 어려운 코

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세입자를

쫓아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연방 정부차원의 건물주 구제책

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버드주택연구연합센터 연구

원인 휘트니 에어굿-오브리키씨

는 “세입차 축줄 동결은 결코 렌

트비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세입자를 축출하지만 못하

다는 의미이다”며 “지금까지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세

입자들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

게 될 전망이므로 대량 세입자 축

출 사태가 잠시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베이커 행정부는 렌트 및

모기지 보조를 위해 2천만불을 배

당해 놓고 위기에 몰린 세입자와

주택소유자를 돕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주지사 "세입자 축출 및 주택
압류 중단" 법 10월까지 연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미국토안보부는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들의 비자에 제한을 가

하는 신규 규정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폐지 방침은 처음 규정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느닷없는 시점에

발표됐다. 특히 보스톤 소재 연방지

방법원에서는 하버드와 MIT의 규

정 중지 가처분신청을 심리하던 중

간에 사전 통보없이 급작스레 발표

됐다. 

따라서 지난 3월 미 이민단속국이

유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

태로 인해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도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

정을 내렸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그러나 학생비자가 만료된 유

학생들과 온라인 100% 수업을 진행

하는 대학에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

생들에 대한 결정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안보부의 지난주 발표는 학

생들과 학교 모두를 혼란에 몰아넣

었으며 학교들과 미국내 18개 주 검

찰총장들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

의 방침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제한조치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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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판데믹 기간 동안 
이민자 가족을 위한 안내문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이민자 가

정과 유식인종 가정도 피해를 입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가족

들도 의료 서비스, 현금 보조, 식

료품 보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

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이민국은 이민자들이 코로나

19 검사, 예방조치, 치료를 받더라

도 이민 체류 신분에 아무런 영향

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의료보험이 없어도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변에 의사가 없을 경우, 주변의 커

뮤니티 헬스 센터에 연락하여 도

움을 요청하십니다. 자세한 내용

은

https://findahealthcenter.hrsa.g

ov/ 을 참조하십시오.

3) 가족 구성원 전원이 세법상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있으

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정은 어른 1명당 1200달러, 미성

년자 1명당 500달러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CARES 법에 따르면 계약직

종사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

으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

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내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근 제정된 판데믹 EBT

(Pandemic EBT) 프로그램은 코

로나 기간 동안 저소득 가정 자녀

이 자녀를 위한 음식을 구입하도

록 돕는 주정부 실시 영양 보조 프

로그램입니다. 코로나와 학교 폐

쇄로 인해 학교 무료급식 또는 급

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

은 학생 1명당 114달러 정도의 보

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

그램은 현재 40개주 이상에서 실

시하고 있으며, 이민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6) 경기부양 수표, 실업수당, 코

로나19 검사, 치료, 또는 판데믹

EBT는 이민국에서 규정한 ‘공

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프로그램을 신청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

청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

다.

코로나 19 판데믹 기간 중에 제

공되는 연방 원조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protectingimmigrantfami-

lies.org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각

지역마다 이민자 가정을 위한 주

정부, 지역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

습니다. 각 지역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https://www.immigra-

tionadvocates.org/nonprofit/leg

aldirectory/ 를 검색한 후, 해당

지역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이 안내문은 Protecting Immi-

grant Families에서 제공합니다.

이 단체는 연방, 주, 지역정부 차

원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의

료서비스, 식료품 보조, 복지 프로

그램, 경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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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걱정과 근심없이 늘 마음이 평온하

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

다. 

우리의 마음, 기분, 감정은 하루에도 몇번씩

변화를 겪습니다. 이유없이 혹은 대부분 이유

가 있어 그런 것이지만 그럴때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구요. 그래서 이

번주는 우울함, 근심 걱정 등으로 가슴이 답답

할때 상쾌한 기분으로 전환시켜주는 요가동작

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초보자를 위한 쉬운

동작부터 조금 난이도 있는 동작까지 함께 알

려드릴테니 오늘 본인의 에너지, 기운에 맞춰

자유롭게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늘 강조하

는 얘기지만 스트레스없이 건강하게 호흡과

함께 몸을 움직이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한

결 가벼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할 거에요. 

굳이 아침요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을 위한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시간을 내

어 조금씩 따라하시다보면 구부정한 자세 교

정과 유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 영상과 함

께 꼭 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유튜브 영상 하단

에 남겨주세요. 제 유튜브 최근 영상 중,

MORNING YOGA 편을 찾아 보시면 더욱

다양한 동작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에요. (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HAYEON

을 검색해주세요)

오늘 배울 첫번째 자세는 활자세 변형입니

다. 

구부정해지기 쉬운 등과 앞으로 말린 어깨

를 펴주고 타이트한 허벅지 앞면을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STEP 1. : 네발기기 자세(Table Top)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보내고 왼발을 들어 사이드

플랭크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STEP 2. : 왼손으로 바닥을 힘있게 밀고 복

부를 끌어당겨 중심을 잡은 후 천천히 왼무릎

을 접어 등 뒤에서 발을 잡아봅니다.. (영상을

참조하세요)

STEP 3. : 중심이 잡힌 후에는 발을 조금씩

엉덩이에서 멀게 가져가 어깨와 가슴이 더 시

원하게 열리도록 해줍니다.

POINT! : 복부의 힘을 사용해야 허리를 다

치지 않아요. 무리해서 허리를 꺽지 않도록 주

의하세요!

두번째는 반달자세 (Half Moon Pose)입니

다.

STEP 1. : 먼저 전사 2자세(앞무릎을 구부리

고 뒷다리를 편 스탠딩자세)를 취해줍니다. 

STEP 2. : 체중을 앞에 있는 오른발에 싣고

오른 손을 매트 앞 오른쪽으로 가져가 바닥을

짚습니다. 사진과 같이 요가 블록이나 두꺼운

책으로 손을 지지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무릎

과 발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STEP 3. : 앞무릎을 구부린상태에서 뒤의

발을 천천히 때 균형을 잡아줍니다. 가능하시

다면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앞무릎을 펴주세

요. 왼다리는 뒤로 뻗고 왼손은 하늘 위로 뻗어

줍니다. 

STEP 4. : 숙련자의 경우는, 왼무릎을 접어

등뒤에서 왼손으로 발을 잡아주세요. 이때 흔

들리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는 발로 바닫을 힘

차게 밀고 코어의 힘을 사용해줍니다.

POINT! : 지지하고 있는 발앞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쉬운데요, 골반이 흐트러지지 않도

록 오른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보내며 골반, 무

릎, 발의 정렬을 맞춰주도록 해주세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TOTAL Body Morning Yoga 영상 보시면

서 따라해보시고, 궁금한점은 영상 하단 댓글

에 꼭 남겨주세요. 30분 영상이지만 막상 시작

해 하다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갈거에요. 중간

에 힘든 동작이 있으면 과감히 건너뛰고 하셔

도 되니 부담없이 행복하게 또 자유롭게 수련

해주세요. 요가는 잘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해지려고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니

중간중간 실수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

요. 선생인 저도 가끔 넘어지고 실수한답니다

^  ̂이번주도 요가쏭과 함께 더 신나고 활기

찬 한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당신의 값진 하루

하루를 늘 응원합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

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http://bit.ly/Subscri-

beToYogasong

요가쏭의 5분요가 

우울함을 없애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침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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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특수 케이프코드 여름철 렌트하우스 불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케

이프코드 여름철 렌트하우스들이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 6월 8일 2단계 경제 재개가

시작되고 호텔 및 단기 렌트가 허

용되면서 케이프코드아일랜드 렌

트하우스들은 순식간에 예약이 끝

나버렸다. 

단 몇주만에 대부분의 여름철

렌트하우스가 모두 예약됐지만 지

난 3,4월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승

을 부리던 지난 3,4월엔 케이프코

드 여름철 렌트하우스의 취소 신

청이 잇따라 울상이었다. 

그러나 경제 재개가 시작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여름철 단기 렌

트하우스에 오히려 득이 됐다. 사

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가족들

만의 휴가를 케이프코드 및 주변

섬 지역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

다. 이미 2019년보다 더 활황인 상

태를 맞고 있다. 

케이프코드아일랜드 지역 의 단

기 렌트 예약 웹사이트인 We-

NeedAVacation.com에 따르면

총 예약율은 지난해보다 24%나 높

아졌다. 공실율은 5% 이하로 거의

완판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 지역 호텔들은 3,4월에

비해서는 비교적 나아졌지만 여전

히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

로 호텔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저

렴한 가격에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단기 렌트하우스과 같은

호황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

적 거리두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

이다. 비교적 자유롭게 즐길 수 있

는 렌트하우스는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같은 수준의 렌트비를 부과

하고 있다. 

미셸 누낸씨는 데니스항구에 바

다에 인접한 3하우스복합단지를

소유해 1주당 $12,000에 렌트하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봄 그녀는 모든 예약이 취소되는

악재를 겪었으나 경제재개 이후

순식간에 모든 예약이 끝나버렸다

. 

누낸씨는 보스톤글로브와의 인

터뷰에서 “하루에 한 통 이상 예

약 문의가 이메밀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모든 사람들이 비행

기 이용을 꺼려한다. 예약했던 사

람 중 두 사람은 과거 외국을 여행

했는데 올해는 매사추세츠에 남기

로 했다”고 이야기 했다. 

단지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스톤 및 뉴욕의 재택 근

로자들도 케이프코드아일랜드 지

역 여름 단기 렌트하우스의 인기

에 한 몫하고 있다. 렌트를 신청하

는 사람들 상당수는 무선인터넷의

속도를 우선적으로 묻는다. 

매스피에 위치한 윌로우밴드의

경우 한달 단위로 렌트를 대여하

고 있는데 한달에 $50,000을 부과

하며 골프 비 등 기타 수수료는 따

로 받고 있다. 

윌로우밴드의 소유주 데이비드

사우스워스씨는 “4베드룸에 수

영장이 있는 집이면 부르는 게 값

이다”라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호텔 기피한 피서객 대부분의 렌트하우스 
9월까지 예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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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또 대량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리 확보했다.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엔테크는 22일(현지시간) 미 보건복

지부, 국방부와 19억5천만달러(약 2

조3천억원)에 코로나19 백신 인도 계

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 정부는 양사

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BNT162의 효험과 안전성이 입증되

면 1억회 투여분을 우선 넘겨받게 된

다.

로이터통신은 이 백신을 1인당 2

회 투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에서 실질적으로 5천만명 접종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1인당

접종 비용은 39달러(약 4만7천원)가

된다.

미 정부는 또 화이자-바이오엔테

크의 백신 5억회분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옵션을 이번 계약을 통해 확

보했다. 추가 매입 가격은 아직 정해

지지 않았다.

이 백신이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

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을 경우

곧바로 미 전역으로 백신이 배달되

며, 미국인들은 "공짜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했다.

바이오엔테크의 '메신저 리보핵

산'(mRNA·전령RNA) 기술과 화

이자의 글로벌 개발·제조 역량을

결합해 만든 BNT162 백신은 기존의

다른 백신에 비해 저렴하고 대량 생

산이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실험용 백신은 1·2상 임상시

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무

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생성하

는 효과를 보였다.

당국의 승인을 얻는대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3만명의 피실험자를 대

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 돌

입할 예정이다. 전세계에서 코로나

19를 잡기 위한 150종의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화이자와 바이오

엔테크의 백신은 가장 진도가 빠른

선두권에 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최소 4

종류의 실험용 백신을 시험 중이며,

3상 시험도 성공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 규제 당국에 비상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1억명 접종분을 생산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3억명분을 더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백신 개발

을 지원하고 가능성 높은 백신을 입

도선매하는 '워프 스피드 프로그램'

작전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

정부는 이날 계약으로 미국인들을

위한 백신 확보량을 더욱 늘릴 수 있

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에 따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

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하는 백신 3억

회분을 12억달러에 미리 확보했고,

미 제약사 노바백스의 백신 개발에

는 16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

이오기업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에

도 4억8천600만달러, 4억5천600만달

러를 각각 지원했다.

백신 쟁탈전에 나선 것은 미국뿐

만이 아니다. 영국 정부도 지난 20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3천

만회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

는 등 여러 회사의 백신 총 2억3천만

회분을 확보해놨다.'

firstcircle@yna.co.kr

복지부 "미국인 무료로 접종"…이르면 내주 대규모 3상 임상시험 돌입

미 정부, 화이자 백신 6억회분 미리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70억회

분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5년 전부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경고해온

게이츠는 22일(현지시간) 미

CBS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백신을 접종해

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시점으로서는 어떤 백

신도 1회 접종으로는 효과를 내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

명했다.

게이츠는 이어 "코로나19 확산

을 전면 차단하려면 세계 인구의

70∼8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

다"라고도 주장했다.

또 최종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의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한 질

문에는 "식품의약국(FDA)이 안

전하지 않은 백신이 시판되는 것

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FDA

의 현 지침은 매우 적절하다"면

서 신뢰를 드러냈다.

게이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코로나19 관련 발언과 대처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치

명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언

급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

며, 사실에 가깝지도 않다"고 일

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거의 모든

수치상에서 최악의 나라 중 하나

"라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리더십

의 부재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대립각을 세운 정부,

낮은 수준의 마스크 착용률을 미

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

로 꼽았다.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퇴치에 3억달

러(약 3천600억원)를 기부했다.

한편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

고 있는 바이오기업 모더나는 다

음 주부터 3만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시

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sykim@yna.co.kr

빌 게이츠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70억회분 이상 필요"

화이자의코로나바이러스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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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누락하고 세율 낮은 곳에 차량 허위 등록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차별 항의시위'에 대해 무차별적인

진압에 나서면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50일가량 도심 시위가 이어

지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는 소속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치안 인력까

지 투입됐다고 미 언론들이 17일(현

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과 무관

한 연방정부 요원들이 동원된 것으

로 보인다.

국토안보부(DHS)가 주도하는 이

른바 '신속 대응팀' 소속으로, 세관국

경보호국(CBP)·이민세관단속국

(ICE)·교통안전청(TSA)·해안경

비대 인력 2천여명을 아우르고 있다

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의 동상 훼

손 행위를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

일 "미국 내 동상·기념물·유적 또

는 정부 소유 자산을 훼손·파손하

는 개인이나 단체는 법에 따라 최대

한도에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동

상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미 전역에 걸쳐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인사의 동상들이 철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대응을 공

식화한 셈이다.

이후로 연방 인력들이 속속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비롯해 워

싱턴주 시애틀, 워싱턴D.C. 등에 이

들 요원이 배치됐다고 NYT는 설명

했다.

경찰 표식이 없는 '일반' 차량에서

내린 이들 요원은 아무런 범죄 혐의

점이 없는 상황에서도 무차별적으

로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틀랜드 시위에 참여한 마크 페

티본(29)은 오리건 공영방송(OPB)

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새벽 2

시 무렵 집으로 걸어가던 중, 어떤 마

크도 없는 밴에서 위장복 차림의 4명

이 뛰어내려 나를 붙잡아 차량으로

끌고갔다"면서 "아무 이유 없이 붙잡

힌 것 같다. 파시즘 체제 같다"고 말

했다.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설명한 뒤

체포하는 통상의 절차와는 달리, 극

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연방 공권력

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NYT는 꼬집

었다.

민주당 소속 케이트 브라운 오리

건주 주지사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리에서 연방 요원들

을 즉각 철수시키라고 국토안보부

에 촉구했다.

테드 윌러 포틀랜드시장도 "민주

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고,

오리건주 엘린 로젠블럼 검찰총장

은 불법적인 진압 방식을 동원했다

면서 연방 요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un@yna.co.kr

포틀랜드시에서과격한진압으로비난을받고있는연방진압요원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

섭 특파원 =   흑인 남성 조지 플

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살해했던

미국의 전 경찰관과 그의 부인이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카운

티 검찰은 플로이드를 살해한 데

릭 쇼빈 전 경관과 별거 중인 그

의 아내 켈리 쇼빈을 9건의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현

지시간) CNN방송 등이 보도했

다.

검 찰 은  쇼 빈  부 부 가

2014∼2019년 46만4천433달러(5

억5천69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

락해 세금 2만1천853달러(2천620

만원)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

스 경관이었던 쇼빈은 댄스 클럽

과 술집 등에서 경비 업무를 서

며 돈을 벌었고, 부동산 중개업

자였던 부인은 사진 촬영 부업을

했으나 두 사람은 부수입을 신고

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 미네소

타주에서 신형 BMW를 10만230

달러(1억2천만원)에 구매해 현

지에서 운전하면서도, 세율이 상

대적으로 낮은 플로리다주에 자

신의 차량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

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쇼빈 부부는 플로리다주 올랜

도 외곽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가산세 등

을 합쳐 3만7천868달러(4천641만

원)를 납부해야 하며 탈세 행위 1

건당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달

러(1천19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jamin74@yna.co.kr

트럼프 정부, 연방요원 동원 '묻지마체포'
'동상보호' 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무차별진압…"공권력 남용" 거센 반발

플로이드 살해한 전 경찰관 부부,

소득 5억5천만원 숨겨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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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먼저 끄집어내 왈가왈부"…이재명 비판, 이해찬도 "지금 얘기할 필요 있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대희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

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

거돈 전 부산시장의 빈자리를 채울

내년 4월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둘

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유권자 약속 지켜야", "고작

임기 1년" 의견 확산

21일 당내에선 이재명 경기기

사가 공개 제기한 무공천론이 확산

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전날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고 말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

다. 이 지사는 박원순, 오거돈 사건

에 대해 "중대비리가 아닐 수 없다"

고 못박았다.

보궐선거로 뽑히는 시장의 임기

가 불과 1년이라는 점에서 무공천

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방

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성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

당헌을 고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은 쪼잔하게 보일 수 있다"며 "일

년짜리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깨

끗이 사과하는 대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맞다"고 동

조했다.'

◇ 김부겸·박주민 "현실 무시못

해", 이낙연 "왜 먼저 끄집어내나"

하지만 두 지역을 합쳐 1천만명

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실상

의 '미니 대선'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아직까지는 주류인 상황

이다.

당 대표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수도와 제2도시의 수장을 다시 뽑

는 건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천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  이낙연 의원은 "공천 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텐데, 먼저

끄집어내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라며 이 지사의

처신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

민 최고위원도 "과거 부산 공천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서

울시장까지 공석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손바닥 뒤집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모습이 공당으

로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주자들도 대체로 찬성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법적 가치인 참정

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

했고 양향자 의원도 "비리 등이 반

복되지 않도록 정당의 임무를 수행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 이해찬 "지금 얘기할 필요 있

나"…논란에 제동

지도부에서도 무공천론에 쓴소

리가 나왔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

의에서 "지금 (공천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공천권은 다음 지도

부에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

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는 평소 정

치인은 어떠한 사안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기에 이 지

사를 질타한 것까지는 아니었다"며

"다만 이 지사가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 했던 것으로 생

각한다"고 전했다.

기름 부은 이재명…여권 '무공천' 논란 확산

이재명 생환후 첫 행사에 금배지 '북적'…달라진 위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대법원 판결 후 처음으로 국회

에서 행사를 열었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세 불리기

에 나섰다는 해석 속에 여권의 많은

인사가 몰려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린 '소재·부품·장비 육성방안 경

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지도부 회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병욱 김영진 이

규민 의원을 포함, 경기도 지역구를

위주로 당 소속 국회의원만 약 20명

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재

선 중에서 권칠승 김한정 백혜련 임

종성 의원, 초선 중에서 고영인 김남

국 양정숙 이동주 이수진(서울 동작

을) 이용우 정찬민 한준호 홍기원

의원 등이 얼굴을 비춰 이 지사와 스

킨십을 나눴다.'

경기 고양갑이 지역구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 지사 옆 테이블에

앉아 악수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친

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치적 동지인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

을 통해 "이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

다"고 추켜세웠다.심상정 대표도 "

더 소신껏 경기도를 잘 이끌어가게

돼 축하한다"고 덕담했다.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에 이

르기까지 지역행정 위주의 정치경

력을 쌓아온 이 지사는 다른 잠룡들

과 비교해 원내 지지기반이 상대적

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

만, 향후 경기도정과 정책을 고리로

여의도에 접점을 늘려간다는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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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The Boston Korea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단서로 꼽히는 이모 전 채널A 기자

(35)와 한동훈 검사장(47)의 대화 녹

음파일이 22일(한국시간) 공개됐다

.

다음은 녹취록 전문.

<생략-검경수사권 분리 내용>

이 기자 : 사람이 약간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게 □□□□(타 언론사를

지칭)에 B..은 혹시 청와대에서 흘

린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이 하

게 돼요 보니까.

<중략 -프로포플 관련 내용>

이 기자 :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

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

임도 그렇고

한동훈 :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

이 기자 : 잘 하실까요?

한동훈 :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

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

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

고.

이 기자 :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

사 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

분을 더 이렇게...

한동훈 :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

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이 기자 : 예예.

한동훈 :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

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

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

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중략>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

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

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이 기자 : 네

한동훈 :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

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

냐”. 야 △△ △ 아니야? 그런 워딩

봤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

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

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야 이거는 △

△△이야. 이 워딩은 다른 것 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이 기자 :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

었던 게 그거랑 F..이 공수처도 얘기

했는데 윤석열부터. 아니 아무리 지

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기자 : A.. 장관도 여당에 안 좋

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

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이 기자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

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

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

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

이 기자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

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

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이 기자 : 옛날에 VIK영상보니까

한국당에 윤영석에 양산 쪽 그 아저

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

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이 기자 : 이건 뭐야. 분권형 형사

사법절차.

한동훈 : 뭔 보도자료를 또 냈어?

이 기자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소리냐 진짜.

백 기자 :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입장을 냈네요. 올릴까요?

법조팀 방에다가.

이 기자 : B..?

백 기자 : 네

이 기자 : 올려

이 기자 : (보도자료 읽는 중) “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증

거와 법리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

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동훈 :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 텐데

저렇게 나와 버리면 입증하기 적절

치 않아.

이 기자 : 프로포폴도 프로포폴이

지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야.

이 기자 :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

록 문단 문단별 다...

한동훈 : 아 나 안 읽을래. 읽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읽을 필

요도 없어. 아니 여러 명이 보내주

는데

이 기자 : 전임 검찰총장 얘기하

는 건 좀 그렇다.

한동훈 : △△△야. G..하고 하라

그래. 전임 대통령하고 하든가. 아

니 이렇게 나오는 게 A..만 신난 거

야.

이 기자 : 아니 해보고 싶은 거 머

리 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해보는 거

같은데.

한동훈 : 에이 자기 머릿속에 떠

오르겠어? H.., F..이지 무슨 소리야

. 이게 그러면 갑자기 A..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어떻게 콕콕

집어서 내. 당연히 저쪽이지.

이 기자 : I..이 참 잘 보는 것 같아

요.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글 쓰는

거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한동훈 :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

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

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 기자 : 이러다가 진짜 정권 바

뀌면 어떻게 하려고. 다 자기들이

만든 걸로 자기들이 당할 텐데 정말

. 어떤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 △△ △△ △△이야 저

게?

이 기자 : 예전에 댓글수사 때요.

2013년 댓글 수사 때 그때도 J.. 장관

이었지. J.. 장관이.

한동훈 : 이렇게까진 안 했어. 의

견을 가지고 오면 퉁기고 퉁기고 퉁

기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 기자 : 그 때 보면 A..가 댓글

수사 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시간

이 돌고 도는구나.

한동훈 : 그 때도 이런 사람이었

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야.

이 기자 : 그래서 요즘 기사를 쓸

때 사실 이전에 수사가 막 돌아갈 때

는 수사 내용 말하고 매일 매일 괴로

운 나날이잖아요. 누구와 누가 의견

대립 막.

한동훈 : 뭐 그냥 노골적으로 쓰

면 돼. 그리고 그냥 뭐 제3의 장소에

서 논의한다. 제3은 개뿔, 대검 반대

의사를 총장에 밝힌 거야 저쪽에다

가. 무슨 제3의 안이야. 제3안의 안

이 어딨어.

이 기자 : 법무부에서 오늘 얘기

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부산 가시느

라…

한동훈 : △△△△ 진짜. 그냥 오

지 말라고 한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사전에 얘기도 안 했자나 전혀. 뒤

통수쳐 가지고 무슨 그거 한 줄 넣어

서 총장하고 얘기했다는... △△

△△들이야.

백 기자 : 협의를 시도했다 이렇

게 말하려고.

한동훈 : △△△△ 진짜. 그러면

시간이 그동안 많은데 왜 사전에 얘

기 안 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

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 △△들이 징징거

려. 개기든가 아니면 확 K..처럼

△△주든가.

이 기자 : 아니 L.. 국장님은 좀

M..하고는 다를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한동훈 : 비슷해

이 기자 : 그때 뭐 지난주인가 A..

가 헛소리하고 간 날 있잖아요. A..

가 △△하니까. 중간에 계속 본인이

끼어드셔서.

한동훈 : 본인이 끼어드셔서 얘기

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야.

이 기자 : 그렇습니다 아무튼. N..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

가 괜찮아지셨어요?

한동훈 :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자나.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이 기자 :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

대로 하셨나 싶어서.

한동훈 :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

이 없어.

이 기자 :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

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

려나.

한동훈 :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

사 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

료 뿌렸자나.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백 기자 :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

니까.

이 기자 : 그렇지.

한동훈 :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이 기자 :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에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동훈 :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이 기자 :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한동훈 :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

무부에서 화들짝 놀랬다는데. 왜 놀

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

잖아 그럼.

이 기자 :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

요.

한동훈 : 그렇지. 왜나하면 신라

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

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

야. 작전주야 이거는.

이 기자 :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

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

요. 이제 법무부 견제 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

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니

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같

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

렇게 하는데.

한동훈 : 쟤네 플레이 못 해.

이 기자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

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

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 기자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

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

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

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 기자 :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한동훈 : O..보다 아래 아니야.

이 기자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

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

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

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

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백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

쳐서 안 들림)

이 기자 : 이철 와이프 찾아다니

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

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겁이 많아 이 사람은.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 기자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

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

리면 되지.

이 기자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백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

고 있습니다.

이 기자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

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 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백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

데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

니야

이 기자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

를...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이 기자 :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

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

페나 어디 있겠죠.

한동훈 :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이 기자 :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

시 뵙고

한동훈 :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

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채널A 이동재기자·한동훈 검사장 대화 녹음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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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drug-free school buffer

zones sounds like a good idea.

However, the consequences and

disparate impacts of these zones

complete with the high-stakes

mandatory minimum sentences

that accompany them led to the

mass incarceration of thousands of

Black and Brown residents. Now,

this same failed policy is being

used to prevent communities of

color from opening cannabis retail

shops in their own neighborhoods

–denying economic opportunities

marijuana legalization was de-

signed to create.

As a former Suffolk County

prosecutor, I can speak first-hand

to the impacts school zones have

had on our families. The perverse

justification of, “think of our

(white) kids,” provided cover for

law enforcement to heavily punish

and incarcerate predominately

Black and Brown kids who lived

and were caught within these

“sentencing enhancement

zones.” In densely populated

urban areas, smoking a joint on

your “school-zoned” tenement

stoop led to possession, arrest,

conviction and mandatory-mini-

mum sentences. Smoking a joint

on your front porch of leafy more

spread out suburbs was just “kids

being kids.”

Same behavior; disparate im-

pact.

While Boston’s school zones

have been largely reformed and

eliminated, “sensitive use”

buffers continue to materially

block Black and Brown people

from opportunities to create gen-

erational wealth in Boston’s new

cannabis industry. From the Failed

War on Drugs and the resulting

prisons filled with our youth, we

have seen the profoundly dis-

parate human and societal toll of

school buffer zones—zones that

our communities of color over-

whelmingly fall within.

Speaking at the signing of

Boston’s new cannabis ordi-

nance, City Council President Kim

Janey said, “we have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disman-

tle this pipeline to prison that con-

tinues to criminalize Black and

Brown people.” Amen.

Today, Boston prohibits even

the submission of an adult-use

application located within 500 feet

of a public or private school serv-

ing grades K-12 under the false

pretense that the prohibition is a

requirement of state law.

This is false.

Boston does have a choice and

the City Council has an obligation

to support communities of color by

creating buffers that work for all

residents.

State law allows Boston to re-

duce buffers by ordinance or by-

law. The State’s Cannabis Con-

trol Commission has itself ac-

knowledged that overly strict

zoning rules and large buffer zones

sharply limit the number of parcels

available to potential operators,

favoring large corporations with

substantial financial resources

while disproportionately harming

smaller, local companies. Rein-

stating school buffer zones will re-

duce viable adult-use sites and

significantly raise costs (and the

stakes) for Black and Brown en-

trepreneurs. Today, liquor stores

are often located in “school

zones”. Why should cannabis be

treated any differently? Just like

liquor stores and bars, the City

Council should ensure communi-

ties of color have a choice as to

which cannabis companies should

operate in our neighborhoods.

Communities like Cambridge

and Somerville have already suc-

cessfully reduced school buffers to

300-feet, recognizing the restora-

tive justice intended by cannabis

legalization and how these overly

restrictive buffers run counter to

those goals.

Like in Cambridge and

Somerville, the Boston City Coun-

cil also has a choice: to choose to

respect the self-determination of

communities of color and recog-

nize that we, as people of color, are

able to advocate and choose for

ourselves.

As a Black woman, I have been

proud to stand shoulder-to-

shoulder with so many of our res-

idents as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has swelled to become

the single largest, organized

protest in modern history. While

protests can inspire, our policy

choices make them meaningful.

The Boston City Council has the

opportunity to do just this; by ac-

knowledging the failure of school

buffer zones that shackled our

communities.

Opportunities to create genera-

tional wealth have eluded com-

munities of color. The economic

opportunity a vibrant cannabis in-

dustry can provide to our Black

and Brown residents will not be

taken from us this time.

Because of Mayor Walsh and

Councilor Janey, we can celebrate

locally and nationally the symbol-

ism of the cannabis ordinance’s

passage. However, without further

urgent action by the City Council,

this ordinance will be a symbol of

an unfulfilled promise, rather than

a symbol of true restorative justice.

SCHOOL BUFFER ZONES SHACKLE COMMUNITIES OF COLOR
FROM ECONOMIC FREEDOM By Linda Champion

Linda Champion is a Black Korean American

attorney and former Suffolk County prosecu-

tor. She serves as an Advisor to the President

of Whittier Street Health Center, Board Vice-

Chair to CUE Realty, a wholly owned sub-

sidiary of Urban Edge and an Advisor to

Boston Showsto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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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7월 26일 - 8월 1일

●운수: 일이 지연되고 짜증나더라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

니다. 여유 있는 마음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되어줍니다. ●금전:

내일의 재산은 건강입니다. 재물을 얻고 건강을 잃는다면 부질없는 것이니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세요. ●애정: 평소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

기 쉽습니다. 주위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기가 힘들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쥐띠 | 내일의 재산은 건강

●운수: 한때는 어려움에 부딪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곧 회복할 수 있으니 희망을 갖도록 하세요. ●금전: 돈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하겠습니다.

●애정: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냉각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구태여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9, 1일 길일. 27, 30일 주의.

소띠 | 냉각기가 필요한

●운수: 주위 사람이 협조자가 되어주니 일의 성취가 쉬울 것

입니다. 머리가 맑아지니 쓸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금전:

좋은 문서도 손에 쥐게 되는 운이기도 하니 발전의 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

전운도 나아집니다. ● 애정: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7, 31일 길일. 29, 1일 주의.

토끼띠 |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운수: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세요. ●금전: 현상유지에

만족하도록 하세요. 크게 손해 보는 시기는 아니지만 크게 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시기라 하겠습니다. ●애정: 이심전심이니 서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자신의 감정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범띠 | 이심전심이니

● 운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니 더 반가울 것입니다.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 금전: 가까

운 친구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찾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자신

에게 득이 되는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

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상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

용띠 | 자신감을 가지고

● 운수: 아랫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로 대할 때입니다. 진정한

강자라면 약자를 끌어안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 금전: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크나큰 변화가 없는 사기이지만 노력한 만큼의

재물이 늘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은 있으나 적당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망설이

고 있군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29일 길일. 28, 31일 주의.

뱀띠 |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 운수: 자신감을 얻고 효과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까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는 귀인이 있습니다. ● 금전: 남을

포용하는 따사로운 마음을 내야 자신에게 많은 이로움이 돌아옵니다. 주어진 기회

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찾아오

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심신이 편안해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7, 30일 길일. 29, 1일 주의.

말띠 |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운수: 신중해야 할 상황과 급하게 서둘러야 할 상황이 번

갈아가면서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이 제일 큰 적인 때입니다. ●금

전: 책임질 수 없고 실행력이 없는 말뿐인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금전문제에 있

어 신용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애정: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현재 만나

고 있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31일 길일. 30, 1일 주의.

양띠 | 적당히 선을 그어야   

●운수: 잠시 관망하도록 하세요. 흑백을 분간하지 못해서 혼

돈이 생기는 때입니다. ●금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없다고 하듯이

계획은 크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겠습니다. 큰 실속이 없이 지

나갑니다. ●애정: 두 사람의 사랑이 점차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있군요. 하지만 서

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리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8, 29일 길일. 26, 1일 주의.

닭띠 | 흑백을 분간하지 못해

●운수: 항상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아무

리 작은 일이라도 체크하고 또 체크하도록 하세요. ●금전: 급할수

록 돌아가라는 말같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세요. ●애정: 내 맘대로 상대를 휘어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

리한 것 같아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1일 길일. 26, 30일 주의.

원숭이띠 |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 운수: 법적인 문제, 문서, 서류 처리 등을 정확하게 해두세

요.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전: 본업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

다. 수입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애정: 정을 베푼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

닙니다. 정주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깁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8일 길일. 27, 30일 주의.

개띠 | 정확하게 해두어야

● 운수: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잘 살리면 승산이 있습니

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니 자신감으로 대처하도록 하

세요. ● 금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운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이용하

면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가까운 거리에 당신에게 크게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1일 길일. 28, 30일 주의.

돼지띠 |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문화/본국 뉴스

요즘 여러분들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시

는 질문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매매가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집은 볼수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을 내 놓

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3월부터 Covid - 19 으로 다운 되었던 사

회가 오늘로서 Phase 3까지 풀린다. 하지만

다른주는 최대에 확진자수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이다.

오늘은 정확히 지금 현재 부동산 매매 현

황과 앞으로의 마켓이 어떠 할지에 대한 예

측을 해 보려고 한다.

3월에 Stay Home 오더가 내려지고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한다. 아이들도 학교

를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이때에 집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곳

이 되어 버렸다. Rental market은 물론이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특별히

Covid 19으로 인해 내려간 융자율은 많은 바

이어들에게 좋은 조건이 아닐수 없다. 문제

는 나오는 집에 수가 적다는 것이다. 꼭 이사

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

서 집을 파실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

래서 정확히 말하면 많은 집이 나오자마자

팔리는게 현실이다. 덧붙여서 조금 싸게 나

왔다 싶으면 오퍼가 여러게 들어 오는게 지

금 추세다. 가격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10%

이상 가격을 올려야 살 수 있는게 현재 상황

이다.

Inspection은 물론이고 Mortgage con-

tingency 마저도 빼야 살 수 있는게 지금에

현실이다.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태에 앞으

로 부동산 시장을 어떨까? 앞으로를 예상하

기 위해서는 전을 알아야 한다. 다들 아시다

시피 지난 7년간 서부프라임이 잠잠해지고

나서 부동산 마켓을 너무나도 좋았다. 낮은

이자율과 경제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했다. Covid 19 오기전 3월전에도

Seller’s Market 이었다. 이 Covid 19 이 어

떻게 진행 되거나 끝날지는 몰라도 난 부동

산 시장이 나빠질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항상 Supply Demand를 봐야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만약 융자율이 많이 올라갈 경우

는 애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Covid 19 이라

는 역사적 경험을 한후에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 가지는 않을것 같다.

집을 꼭 사셔야하는 분은 경험 있는 에이

젼트와 어떻게 하면 Inspection 과 Mortgage

Contingency 를 waiver 할 수 있는지를 꼭

상담해 보고 이 시간에 맞게 대처하시기를

권장한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Covid - 19" Real Estate Market Update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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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

자  = 독종 검사(아수라), 청

와대 외교안보수석(강철비

), 전 중앙정보부장(남산의

부장들) 등 최근작들에서 양

복을 차려입은 고위공직자

역할로 각인된 배우 곽도원

이 허술한 시골 형사로 코미

디에 도전했다.

영화 '국제수사'에서 복서

출신 시골 형사 홍병수를 연

기한 곽도원은 22일 열린 온

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좀 모

자라서 최선을 다하는데 뭔

가 잘 안되는, 남들이 보기엔

답답한 인물"이라며 웃기려

고 망가지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데 꼬이고 꼬여서 웃

기는 진지한 코미디"라고 말

했다.

영화는 난생처음 필리핀

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병수

가 현지 조직이 설계한 범죄

(셋업 범죄)에 휘말려 살인

용의자가 되고, 누명을 벗기

위해 현지 가이드이자 고향

후배와 수사에 나서는 이야

기다.

곽도원은 "연극 할 때는 코

믹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영

화는 첫 단추를 고위공무원

으로 하다 보니 그런 역할이

많이 들어왔다"며 "시나리오

가 너무 재밌어서 도전 아닌

도전을 했다"고 말했다.

졸지에 병수의 수사 파트

너가 된 현지 가이드 만철 역

을 맡아 함께 스킨스쿠버 자

격증을 딴 김대명도 "삶이 아

름다운 거구나, 숨 쉬는 것만

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경험이었다"

고 고생담을 전했다.

김희원은 필리핀 범죄조

직의 킬러 패트릭으로, 김상

호는 필리핀 감옥에서 만난

죽마고우 용배 역으로 호흡

을 맞췄다.

'보통사람'(2017)의 김봉한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영화는 내달 개봉할 예정이

다.              mihee@yna.co.kr

코미디 도전한 곽도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웃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02년

축구 월드컵의 '레전드'로 불리는 안정환

과 이영표가 만나니 시청률도 화제성도

한 번에 제압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휴대전화와 전기도

통하지 않는 오지의 무인도에 사는 자연

인을 만난 안정환과 이영표의 모습이 그

려졌다. 처음 겪어보는 극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케미'(케미

스트리, 조화)를 보여줘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두 사람이 자연인과 황도 생활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분당 최고 시

청률 8.8%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황도

, 안정환, 이영표 등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한층 더 열악해진

무인도 상황과 더불어 이영표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해설을 하던 당시 홍명보

감독에게 일침을 가해 일어났던 논란과

그 뒷이야기가 공개된다.

lisa@yna.co.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6/19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안정환-이영표 뭉친 '안싸우면 다행이야' 단숨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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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줄서기와 질서가 일상

화 되었다던가. 모두 지진때문이고

, 자연재해가 많아 그렇다는 거다.

질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책이기 때문일게다. 

줄서기.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적

이다. 차례차례를 귀에 목이 박히

도록 들었다. 교육은 안전사고 예

방에도 한몫 했을 터. 차례를 지키

는 것 뿐이랴. 복도에서 뛰어 다녀

도 안되었다. 뛰다가 선생님이라

만날 적엔 급하게 멈춰야 했다. 급

정거는 고난도高難度 였으니 숙련

된 기술도 필요했다.

줄서기가 소용없던 경우도 있었

다. 한국에서 시내버스를 탈 적이

다. 승강장은 유명무실. 여유로운

승하차는 언감생심焉敢生心. 승강

장 위치는 일정치 않았고, 내리고

탈수 있는 시간은 무척 짧았기 때

문이다. 사정이 이럴적에 원하는

버스를 타는 일은 경쟁이었고, 경

주競走였다. 뜀박질 할 수밖에 없

었고, 재빨리 버스에 올라탈 수밖

에 없었던 거다. 그것도 버스가 만

원이면, 떠밀려서 올라설 수 밖에.

간신히 버스에 밀려 올라서면, 안

내양이 소리쳐 외쳤다. 차문을 두

드리며, 오라~이. 출발하라는 신호

였다. 출발은 움직임이다. 움직임

은 멈춤을 전제한다. 정지停止일

수도 있다. 

올 여름에도 광화문엔 글판이 걸

렸다. 

‘씨앗 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태여난다.’

(백무산, 정지의 힘)

한동안 모든게 멈춰있었다. 모두

바이러스 때문이다. 일터는 문을

닫았고, 모임은 취소되었다. 게다

가 왠만한 상점은 영업할 수없었다

. 덕분에 트래픽 문제는 훨씬 덜었

고, 거리는 한결 한산했다. 마치 세

상이 정지된것 처럼 보였던 거다.

그렇다고 시계도 세월도 멈춰있던

아니다. 꽃도 멈춰있지는 않았다.

여전히 꽃은 피었고 꽃잎은 하염없

이 시들어 떨어졌다. 자연의 질서

는 멈추지 않고 유유히 흘러간 거

다. 서두르지도 늦장을 부리지도

않는다는 것. 

봄 부터 여름이면 곳곳에서 도로

보수공사가 한창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서행은 물론 달리던 차를 자

주 정지시켜야 한다. 스톱사인이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은 그 공사마

져도 뜸한듯 싶다. 모든게 멈춰 버

린 모양이다. 아니 멈춤은 힘일 수

도 있겠다. 

바라건대, 잠시 멈췄고 정지했었

다면 다시 힘차게 출발했으면 한다

. 발진이다.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욥 37:4)

한담객설閑談客說: 멈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정 목사님(부부 목사님)께서 워싱턴 주로 떠나시고...

751회 

이 목사님과 정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

신 지 10년이 되었다. 아내인 정유상 목사님

께서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남편

인 이정승 목사님께서는 유년주일학교를 담

당하셨다. 이곳에 오셔서 예쁜 두 딸(다빛, 예

빛)을 얻었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있

던 터였다. 다빛이 유치원을 졸업할 나이가

되었고, 예빛이 이제 4살이 되었으니 두 아이

를 보면서 세월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

게 10년을 우리 교인들과 따뜻하고 정다운 인

연으로 있었다. 조용하시고 온화하신 두 부

부 목사님은 늘 삶으로 진실을 나눠주셨다.

특별히 정 목사님은 <여선교회>의 행사에

서 강연을 많이 해주셨다. 우리 교회 '여선교

회 수련회'가 지난 2019년에 9회를 맞았으니

참으로 긴 세월이다. 그 말간 영혼과 진실된

눈빛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 고

요하게 스며들던 정 목사님이 벌써부터 그립

다. 그 10여 년의 세월 속에 순간순간들이 모

이고 쌓여 보석처럼 반짝거린다. 보통의 감

리교회 목사님들은 7여 년 정도면 다른 곳으

로 파송되어 떠나시고 또 오시고 하는 일이

일반의 일이다. 물론, 부목사님으로 계셔서

이처럼 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었는지도 모

른다. 

세상의 나이로 보면 한 참 어린 막냇동생

같고 친정 조카 같은 분들이시다. 그러나 어

찌 그리도 생각이 깊고 어지신지 저절로 감

동되어 말문을 놓고 만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신적으로 참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나 싶

다. 기도 거리가 있거나 의논 거리가 있을 때

면 늘 정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다.

때때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기

도해주시고 걱정과 염려로 함께 해주셨던 정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니 더욱더 고마운 마음

가득하다. 많은 말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눈

빛으로도 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던가.

세상을 살면서 나이 들어 만난 친구들에게

내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란 참으로 어

려운 일이 아니던가. 다행히도 내게는 어릴

적 친구가 곁에 살아서 서로 바쁘니 자주 보

지는 못하더라도 둘이 자매처럼 의지처가 될

때가 많다. 그리고 어쩌면 정 목사님이 내게

멘토 같은 분이셨는지 모른다. 내가 제일 힘

든 시간에 그분이 내 곁에 있었다는 생각을

목사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야 더욱 깊이 깨

달았다. 국적이나 인종, 성별, 나이와 상관 없

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

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정 목사님은 신학 공부 중 상담학을 하셔

서 그런지 여성 그룹의 성경 공부 시간에 많

은 성도들에게 고요하지만 힘 있는 깊은 곳

의 아픔을 끄집어내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치

유해주시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을 참

으로 많이 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 부부

목사님께서는 참으로 어리석을 만큼 착하신

분들이셨다. 때로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

음으로 다른 이에게 양보만 하시고 욕심 없

으심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도 있었다. 하

지만 이내 그 두 분 목사님은 세상 사람이 아

닌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깨우치곤 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있었을 무렵이었다.

UMW(United Methodist Women)에서 '수

제마스크 도네이션' 만들기가 시작되어 만든

물품들을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이 함께 정

리하고 마치는 시간이었다. 정 목사님과 이

목사님께서도 교회 뜰에서 아이들과 함께 계

셨었다. "집사님, 저희 7월 초에 워싱턴 주로

떠나요!!" 하신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말

문이 막혔다. 물론,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두 목사님께서 각각의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

시게 되신 것이니 얼마나 축하해드릴 일이 아

니던가.

모두가 COVID-19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때가 아닌가. 10년을 함께 지내시던 두

분 목사님의 '송별 예배'도 못하고 마음이 너

무도 서운했다. 그런데 교회의 이 집사님과

서 집사님 댁에서 열 명 안팎의 교회 여선교

회 분들을 초대해주셨다. 물론, 집 밖에서의 '

송별 모임'이었다. 집을 오픈해주시고 소중

한 만남을 만들어주신 두 집사님께도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정승 목사님과 정유상 목사님

과의 '송별식'으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가

슴에 위로가 되었다. 정 목사님, 이 목사님 벌

써 그립습니다!!̂ ^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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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은 일차의료기관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증상중의 하나

로 평생 살면서 35%정도의 사람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이중에 절반 정도가 증상이 심하

여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고 한다. 

환자들이 내과에서 빈혈 검사를

했는데도 어지럼증의 원인을 못

찾았다고 종종 오시는 경우가 있

는데 실제로 빈혈이 있을 때는 어

지럼증보다는 전신무력감과 운동

시 발생하는 호흡곤란이 보통 먼

저 오고 어지럼증은 빈혈이 아주

심할 때 나타나는 게 보통이다. 어

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신경과, 내과 의사들

이 함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

도 종종 있다.

이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

하며 남자보다 여자에서 2배정도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빙빙

도는 느낌, 현기증, 실신할 것 같은

느낌,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

낌, 머리가 멍하거나 어질어질한

느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환자들이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꼼꼼히

듣고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으나 이학적인 검사와 함께 병력

청취가 무엇보다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어지럼증이 매우 심하다

고 심각한 뇌병변이 있는 것도 아

니며 반대로 경미한 어지럼증 이

라도 가볍게 봐서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

게 말초성 어지럼증과 중추성 어

지럼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추

성 어지럼증은 대뇌 소뇌 뇌간 등

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어지럼

증으로 MRI &MRA(뇌혈관검사

) 등 자세한 뇌영상학적 검사, 뇌

파검사 등이 필요하며 개인병원에

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귀의 전정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며 이

석증으로 알려진 양성 발작성 체

위성 어지럼증(BPPV=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메니에르병(Meniere’s disease),

편두통성 현훈(Migrainous ver-

tigo)과 전정신경염(Vestibular

neuritis)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은 다양한 치료를 통하여

수일 또는 수개월내에 치료할 수

있다. 

1)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

(BPPV)

병명에서 보듯이 환자들이 잠자

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머리를 갑자기 돌릴 때

등 자세가 변할 때 머리가 빙빙 도

는 느낌의 현훈이 발생하고 오심,

구토 등이 동반되기도 하며 지속

시간은 길지 않아 보통 수초 후에

소실되지만 자세 변화에 의해 계

속 발생한다. 발생 원인은 이석기

관에서 떨어져 나간 이석이 귀의

세 반고리관으로 들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성 현훈이 급격하게

발생하며 안진유발검사로 어느 쪽

반고리관에 이석이 들어갔는지 확

인이 가능하다. 체위변경을 통해

이석을 제자리로 보내는 이석정복

술을 한 두 차례 시행하면 대부분

증상이 사라진다. 전체 환자의

15%정도에서 1년 내에 재발할 수

있으며 비타민 D 부족이나 골다공

증이 있는 환자는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2) 메 니 에 르 병 (Meniere’s

disease) 

1861년 프랑스의 의사 메니에르

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고 어지럼

증, 이명, 청력저하와 이(귀)충만

감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

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

지 않았으나 내림프의 흡수장애로

인한 림프수종에 의한 것으로 알

려져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지럼

증은 20-30분에서 수시간 동안 지

속되며 오심, 구토와 두통, 설사 등

의 자율신경의 자극증상이 동반되

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절대 안정

이 기본이며 림프수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염분제한, 충분한 수분섭

취 와 이뇨제 등의 약물치료가 효

과적이며 80%의 환자는 이러한 비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3) 편두통성 어지럼증(Mi-

grainous vertigo)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고 심한

편두통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어

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과로

나 심한 스트레스 후에 많이 생기

고 카페인 함유식품, 알코올, 견과

류 등의 음식물 섭취 후에 발생하

기도 한다. 유전적인 경향를 보이

며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가 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경

우에 따라 뇌혈관질환과도 감별이

필요할 수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

를 피하고 유발음식 등을 섭취하

지 않으며 적당한 약물치료로 증

상의 개선을 기대 할 수 있다.

4) 전 정  신 경 염 (Vestibular

neuritis)

갑작스런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수일에서 수주간 지속되며 쉬는

상태에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구역 구토 둥의 자

율신경 실조증과 비틀거리는 보행

장애가 같이 동반된다.  바이러스

에 의한 염증이 발생원인으로 알

려져 있으며 대부분 1-2주안에 회

복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정기

능을 회복하는 운동요법(전정안

반사, 전정척수반사)을 통하여 치

료가 가능하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핑도는 등의 현

기증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

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의 환

자가 안면 마비, 언어장애, 시야 장

애나 사지의 편마비 등을 동반하

는 어지럼증이 생기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영철  
삼성제일클리닉원장 

어지럼증(Dizziness)

원장.전문의 김영철 
현)섬성제일크리닉 원장 
심사평가원 당뇨치료 우수병원 선정 
심사평가원 고혈압치료 우수병원 선정 
섬육대학교의과대 연수병원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현)고려대학교 외과학교실 외래교수 
대한통증의학회 통증유발점 
주사치료과정 수료 
대한외과학학회 정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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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신의 증조부 구충(구해, 구형)왕은 가

야의 시조 수로왕의 9세손이다. 금관가야 겸지

왕의 아들로 521년에 즉위하여 532년에 신라에

항복했다(법흥왕 19년). 삼국사기에는 그의 아

들이 노종奴宗, 무덕武德, 무력武力으로 나오

고, 삼국유사에는 세 아들의 이름이 세종世宗,

무도茂刀, 무득茂得으로 나오는데 이름의 표

기가 다르다(다를 뿐이다). 화랑세기에는 아

들 무력武力과 무득武得이 나온다. 532년 구충

왕의 항복으로 금관가야는 멸망했지만 왕에

게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고 옛 금관국을 식읍

으로 삼게 했다. 그리고 그 왕족은 신라의 진

골귀족으로 편입되었다. 김무력이 김유신의

조부이다. 그는 신라에서 많은 무공을 세우고

벼슬이 각간의 위位에까지 올랐다. 당시 신라

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김무력은 지휘관

으로 많은 활약을 했다(단양신라적성비). 그

후 553년에 아찬(6등급)의 위로서 신주新州의

군주軍州가 되었다. 다음해 관산성 전투에서

는 백제의 성왕을 전사시키는 등 큰 전공을 거

두었다. 그의 전공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

서기 뿐만 아니라 화랑세기에도 비교적 자세

하게 전한다. 김무력은 아양阿陽공주를 아내

로 맞이하였다(그는 첫 부인 박씨가 있었다.

박씨는 법흥왕의 처제로 왕비 보도부인의 동

생이다. 아마 일찍 죽었는지 후손이 없다). 아

양의 부모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이다. 그들은

아들 김서현을 낳았다. 김서현은 만명을 아내

로 맞아 신라의 대영걸 김유신과 19세 풍월주

김흠순 그리고 세 딸을 두었다. 차녀 문희는 문

명왕후(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비)가 되었고,

장녀 보희는 영창부인으로 태종무열왕의 후

궁이 되었다. 삼녀 정희의 기록은 거의 없다.

이어지는 김유신의 세계世系, 시조 수로청예

왕首露靑裔王부터 본다.

[금관가야는 수로청예왕에서 비롯했는데

황룡국黃龍國의 여자인 황옥黃玉을 아내로

맞아 거등居登을 낳았다. 거등은 천부경泉府

卿 신보申輔의 딸 모정募貞을 아내로 맞아 마

품馬品을 낳았다. 마품은 종정감宗正監 조광

趙匡의 손녀 호구好仇를 아내로 맞아 거질미

居叱彌를 낳았다. 거질미는 아궁阿躬 아간의

손녀 아지阿志를 아내로 맞아 이품伊品을 낳

았다. 이품은 사농경司農卿 극충克忠의 딸 정

신貞信을 아내로 맞아 좌지坐知를 낳았다. 좌

지는 색을 좋아하여 각국의 여자를 아내로 맞

아 왕후로 삼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도령道

寧 아찬의 딸 복수福壽를 보내어 아들인 취희

吹希를 낳았다. 좌지가 크게 기뻐하여 정후正

后로 삼았다. 금관에서 우리나라 여자를 왕후

로 삼는 것이 이에서 비롯했다. 취희가 왕위에

오르자 복수는 태후로서 집정을 하여 우리나

라 사람을 많이 등용했다. 금관인 또한 우리나

라에 많이 왔으며 사이 좋게 친한 관계가 점점

깊어졌다. 취희는 우리나라 진사進思 각간의

딸 인덕仁德을 아내로 맞아 질지를 낳았는데,

곧 유신공의 5세조이다.]

김유신의 시조이자 가야국의 시조인 수로

왕의 탄생설화를 삼국유사(권2, 기이, 가락국

기)에서 간추려 보면, “천지개벽 후에 이 땅

에는 아직 나라로 부르는 칭호가 없고 역시 임

금이나 신하라고 부르는 칭호도 없었다. 다만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

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의 구간이 있었고

이들이 수장이 되어 백성들을 통솔하였는데 1

백호 7만5천명이었다. 사람들은 산과 들에 모

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일구어 먹

었다.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서기42년) 3

월에 사는 곳의 북쪽 구지龜旨에서 이상한 소

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 2,3백명이 거기에 모

이니, 사람 소리 같기는 한데 모습이 없었다.

“여기 누가 있는냐?” 구간들이 대답했다. “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이냐?” “여기는 구지입니다” “하늘

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서 새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

로 하여금 흙을 파서 집을 지으며 노래하고 춤

을 추게 하였다(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

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러면

곧 하늘에서 대왕을 맞으리라 했다. 구간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따라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후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땅에 닿

았고 줄 끝을 보니 붉은 단이 붙은 보자기에 금

합이 쌓여 있었다.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색 알이 여섯 개가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고 기

뻤다. 잠시 후 아도간이 집으로 가져와 탑榻 위

에 두었다. 12일이 지난 그 이튿날 아침에, 마

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합을 열어보니 여섯

개의 알이 모두 어린이가 되어 있었는데, 용모

가 심히 컸으며 곧 평상平床에 앉았다. 사람들

이 모두 절하며 극진히 공경했다. 나날이 자라

열 며칠이 지나자 키가 9척임은 은나라 천을(

탕왕)과 같고, 얼굴이 용안임은 한나라 고조와

같았으며, 눈썹이 팔채임은 당나라 요임금과

같았고, 겹 눈동자를 가짐은 우나라 순임금과

같았다. 그 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하고, 혹

수릉이라 했다. 나라를 대가야 혹은 가락국이

라고 하니 곧 육가야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김영사),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사데이

터베이스(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5세 풍월주風月主 유신공庾信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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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는 안 할 겁

니다.” 

한국에서 한 투자자가 이렇게 언급했다. 투

자로 소중한 돈을 잃고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을 언급했을까? 참으

로 안타까운 일이다. 

투자자들에게 1조6679억 원의 손실을 안긴

라임 사태는 금융 투자에 대한 믿음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임자산운용은 5년 만

에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에 올랐지만, 작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에 이어 수익률 조작 등

이 드러나면서 회사와 증권사 관계자, 뇌물을

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0여 명이 구속됐

다. 라임 사태 직전에 독일 국채 등에 투자했

다가 대규모 피해를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투자도 불거졌다. 연속해서

발생한 금융투자 사고들로 한국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2조5000억 원을 넘은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 역사(1986, 코스닥은 1996)

는 길게 잡으면 30년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인덱스처럼 어떤 기준점

이 되기에는 짧은 역사이다. 성숙하지 못한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투자가 아니

라 투기판이 되기 쉽다. 투기판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 사고파는 결정이 매우 중

요하다. 한국에서의 장기투자는 6개월이라

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한다. 이런 주식시장에

서는 누군가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

지 일반적이 아니며 반복되기 어려운 일이다

. 

주식이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인데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가격 자체만을 중요시

한다. 기업의 회계상황, 경영진, 생산하는 품

목, 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주식 투자로 발

생하는 주식 배당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는다. 투자가 단기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단기 투자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매

우 어렵고 위험하지만, 주식 대박이라는 유혹

에 주식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금융기업이나 경제 신문도 단기투

자를 부추긴다. “투자고수 비법 多모았다”,

“글로벌 경제, 금융 전망, 투자전략, 국내외

최고 전문가”, “해외주식 투자 비법도 공개

”, “투자고수 족집게 강의”,  등 자극적인

언어를 총동원한다. 이것은 작년 한국 경제

신문으로 대표적인 한 신문사의 ‘머니쇼’

기사 일부이다. 이런 특강을 듣고 투자하면

‘고소득 투자자’가 바로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자 고수나 비법 그

리고 전문가’는 없다. 투자전문가가 없는 이

유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에

서 투자로 큰돈을 번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의 숫자

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 고수가 진

짜로 존재한다면 본인이 투자해서 돈 벌기 바

쁜 시간에 왜 일반 사람에게 투자비법을 말하

겠는가?

투자에 관한 정보는 무궁무진하지만 제대

로 된 금융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점을 금

융 산업은 이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한국

에서 사모펀드들이 비양심적으로 운용한 것

은 물론이고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까지 마구

잡이로 부실 펀드를 판매한 것이다. 은행들은

저금리로 줄어드는 예대마진을 투자 판매 수

수료로 벌충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고수익을

원하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부실

펀드를 판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기업이 새

로운 기술과 생산으로 이윤을 창출하면 이 기

업에 투자한 투자자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사 먹으

면 소비로 끝나지만, 맥도널드의 주식을 보유

하면 회사의 성장과 함께 투자 돈도 함께 상

승할 수 있다.  

일반인이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영업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해서

부를 쌓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 자본을 창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주식투자이다. 이

런 이유로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산이 불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투자 대박’이란 없다. 한국 주식시장과

는 다르게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실패하는 투자를 반복하는 한인 동포들이 많

이 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제대로

하는 투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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